
박선호 제1차관, “태풍 피해 방지․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” 

- 1일 도로·철도·항공·건설 현장 등 태풍 ‘마이삭’ 대처사항 점검회의  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1일 풍수해대책상황실과 서울

지방국토관리청장 등 8개 지방청장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

사장이 참여하는 ‘태풍 ’마이삭‘ 대처사항 점검회의’를 열고, 도

로·철도·항공·건설현장 등 분야별로 현장여건과 사전 조치사항, 대

처계획을 점검하였다.

□ 박선호 차관은 “이번 태풍 ‘마이삭’은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할 것으

로 예보하고 있어,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

과 함께 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도로·철도 시

설물, 하천 제방 등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”할 것을 지시하였다.

ㅇ 또한, 분야별로 강풍에 따른 해상교량에 대한 교통통제, 철도 선

로 등 주요 시설 안전관리, 무리한 항공기 운항 자제, 집중호우

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한 수방자재·장비·인력 준비, 기상상황에

따른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등을 주문하였다

□ 아울러, 우회도로 지정, 신속한 열차 운행정보 제공과 연계수송 대

책 마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,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

신속하게 현장조사와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

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당부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박선호 차관은 “지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

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는 태풍인 만큼,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

도록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

말아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2020. 9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